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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꿀꿀 신분제?

교육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교육부
장관이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
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화난 사
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
쩌다 진심을 내뱉은 바람에 잠시 털리
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겉으로 인재
경영이니 소통신뢰니 위선을 떨며, 속
으론 신분제를 원하는 이들이 널렸다.

헬조선 핵심세력 재벌

재벌은 층층이 비정규직을 만들고, 하
청업체 뒤봐주며 노조를 깬다. 최저임
금도 못 버는 ‘사장노동자’에게서 자
기몫만 털어간다. 복수노조법, 타임오
프 등 노동권을 말살하는데 막대한 로
비를 한다. 이팍팍한 인생, 을들끼리 
갑질하고 경쟁하다 이젠 혐오가 판친
다. 문제는 재벌의 경제권력이다.

벌주자 

권리를 아는 우리는 ‘탈출’말고 ‘고쳐!’
를 외친다. 어차피 안 된다며 ‘탈출 
헬조선’해도, 지옥은 그 자리에 그대
로니까. 우리는 이대로는 곤란하다며  
“재들 벌 좀 줘! 고쳐 헬조선!”을 외
친다. 경제권력 세습으로 영원한 귀족
이 되길 꿈꾸는 저들의 오만한 욕망을 
벌주기 위해 우린 단결하고 나선다.

 7월 22일 금속노조 파업!

가자 서울로!재들 벌좀주자!

대창도 쟁의권 확보

11일, 지부의 새식구 대창지회도 쟁의권을 확보했다. 
4월 설립 후 2달 넘게 회사는 ‘기존노조랑 맺은 단
협 유효기간이 남았다’며 버텼다. 4명짜리 알박기 노
조에다 단협내용도 공개 못하는 노조로 260명 넘는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했다. 지노위, 중노위 모두 
‘금속노조와 교섭하라’ 했다. 회사는 7차에 이르기까
지 교섭을 피하다가 6월 말 조정절차에 돌입하자 ‘임
금만 교섭하자’며 쟁의권 확보를 지연시키려는 작전
을 폈다. 하지만 누구도 권리를 향한 대찬 의지를 꺾
을 수 없었다. 조정은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는 96.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일(13일) 지부파업으로 함께

대창지회는 출근/게릴라 선전전, 지역연대, 수련회 
등 열심히 조합원의 ‘단결’을 다져왔다. 6월 30일 대
창 앞 지부결의대회에는 800명이 모였다. 퇴근 후 
집회로는 역대 최다인원이다. 최저임금-주말없는 맞
교대-끝없는 산재사고, 이제는 바꿔보자 나선 새식구
들의 용기. 대찬인생 응원하며 퇴근하고 달려온 정든
식구들의 마음. 그 마음 담아 경기지부는 13일 4시
간 파업 후 다시 시화로 간다. 날씨가 덥지만 ‘인지 
이후 7년 만에 온 시화공단 새식구를 지키자’며 시화
공단을 행진해서 대창 앞에 모일 예정이다. 

내일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대찬 인생을 위하여!

6월 30일 지부결의대회에서. 대창지회간부들



입이 쩍! 패기보소
7월 4일 말레동현화성지회가 2016 임단협 투쟁 출정식
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겉으론 대화로 잘 해보자 
해놓고 뒤로 조합원 만나는 사측. 논의할만한 제시안도 
없다. 조합원들은 “좋게좋게 하자더니 좋은 말로 안 되
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보여줍시다!”를 외쳤다. 쩌렁쩌
렁한 신생노조의 패기에 출정식에 함께한 지부 운영위
원들도 입이 쩍! 벌어지게 감탄했다. 노란 소지천을 다 
같이 작성하는 걸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련하고 든든하게
8일 에스제이엠지회도 2시간 파업을 하고 민주광장
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지회는 이미 6월 넷째 
주부터 조별 전체조회를 하고, 현장에서 공동체 놀
이, 조별 단합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있다. 새식구 대창지회 출근선전전과 
단합대회 등 일정에도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노련하고 든든한 투쟁으로 2016년에도 협력불패 모
범을 보여주시기를!

대화에 나와라! 
계양전기지회는 8일 주간조 7시간, 야간조 전면파업을 
하고 천안공장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신임 대표이
사는 “노사관계에 얽매이기 싫다.”며 위임장 내놓고 교
섭불참을 선언해 노사관계가 첫만남부터 파행이다. 삼
성출신 새 대표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지회는 단단히 맘 먹었다. “대화에 나와라! 아니면 나
가라!”며 등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회사 식당에서 치킨
&바비큐 단합대회를 열며 열 받는 와중에도 신나는 투
쟁을 시작했다.

쌩쌩한 첫 출정식
11일 코리아에프티지회의 파업출정식이 열렸다. 작
년 노조를 만들고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파업은 올 
해가 처음이다. 4일 쟁의권 확보 후에 부서별 파업
을 통해 조직력을 다진 뒤 11일 다 같이 파업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다. 빠레트와 부품박스로 만
든 무대에서 지회 쌩쌩몸짓패가 멋지게 공연했다. 
지회장을 비롯 3인이 삭발투혼을 발휘했다. 눈물을 
훔치는 조합원도 있었다. “행동하는 노동자가 승리
하는 노동자다” 힘찬 구호로 첫 출정식을 마쳤다.

불 붙는 경기지부


